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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경험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처리에

미치는 영향: 몰핑 기법을 활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정서 스트룹을 중심으로†

나 진 형1 이 상 일2 장 문 선1 곽 호 완1‡

1경북대학교 심리학과 2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서 스트룹 과제와 몰핑 기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를 수행하여 자살 생

각 경향 집단의 정서처리 특성과 실패 처치 조건에서 정서처리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정서 차이가 있는지 정서 스트룹 과제와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를 실시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패 경험을 제시하여 자살 생

각 경향 집단이 통제 집단과 정서처리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서 스트룹 과제와 얼굴표정 정

서 인식 과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살 생각 경향 집단과 통제 집단의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은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부정 및 긍정 정서 편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얼굴표정 인식 과제에 의한 정서 인식 민감도에서 집단 간 주효

과 및 정서 유형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패 경험을 제시한 후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은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부정 정서 편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얼굴표정 인식 과제에 의한 정서 인식 민감도에서 집단 간, 정서 유형 간

주효과와 집단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은 실

패 경험에 의해 정서 인식 민감도의 역치가 낮아졌으며, 부정적 정서 편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환

경적 스트레스 상황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주요어: 자살 생각 경향 집단, 정서 스트룹 과제, 몰핑 기법,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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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국내 10대 사망원인 중 각 질병에 의한

사망과 더불어 매년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에

의한 사망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4위에 달하고 있

다. 2014년 OECD. STAT 자료에 따르면 34개 국

가 비교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1위로 보고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2013년

연령별 사망원인에서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통계청, 2013). 자살은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과 지인에

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살의 원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예

방을 찾고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자살의 원인과 요인을 밝혀내고자 국내에서 자살

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교헌,

2004; 김효창, 2006;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이경진, 조

성호, 2004; 최아론, 이영순, 2011). 그러나 주로

설문지 조사를 이용한 상관 연구 방식으로 진행

되었기에 실험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를 확인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에 대해 변화

맹시를 이용한 신경심리과제가 진행되었다(이선

주, 장문선, 곽호완, 2013). 연구 결과 공포, 행복,

놀람 정서를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굴표정 지각능력이 주의력

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주의를 주

어 변화를 탐지하는데 곤란함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결함이 있으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맹시는 지속적인 주의

와 변화를 탐지하는 주의력과 관련된 과제로 정

서 인식의 결함을 설명하여 자살 생각 경향 집단

의 자살사고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살과

관련된 정보처리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인지편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 생각을 비롯한 정서

장애의 인지편향 현상은 정서장애에 대한 인지모

형 중 하나이다(Beck, 1976; 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88). 이 인지모형 접근

에 따르면 각 정서장애는 정서 정보를 주의편향,

기억편향, 해석편향과 같은 방식으로 다르게 처리

한다(제갈은주, 안창일, 2012). 인지편향을 다루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정서 스트

룹 과제가 있으며, Becker(1999)는 정서 스트룹

과제를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집단이 자살

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정서 편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정서 정보처리 편향연구와 관련

하여 최근 얼굴표정을 이용하여 정서 인식에서

어떠한 인지적 편향을 보이는지 탐색하는 연구들

이 주목받고 있다. 얼굴표정은 사회적 평가를 함

축하는 직접적인 자극으로 언어적 자극에 비해

타당도가 높은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Amir, &

Foa, 2001; Heinrichs & Hofmann, 2001; Mogg,

& Bradley, 1999: 양재원, 오경자, 2009에서 재인

용).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 스트룹 과제와 얼굴

표정 정서 인식 과제를 이용하여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인지편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패 경험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

의 정서처리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

였다. 두 과제의 측정은 정서 편향과 정서 민감도

의 역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살과 관련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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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자살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살 생각과 관련한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실패 경험을 제시

하는 것은 환경적 자극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

의 정서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

이 신경심리과제를 이용한 분석에 의해 정서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함에 있

어 중요한 부분이다.

자살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

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13). 자살은

연속적인 개념으로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 행

위로 이해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주영, 이서정, 현명호, 2012에서 재인용). 자살 생

각은 자기 파괴적인 망상으로 죽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정서, 사고, 행동을 의미한다

(Godney,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Smith, 1989). 일반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자살 생각은

자살로 이어지는 과정의 시작이다. 자살의 단계적

이고 위계적인 특징에서, 자살 생각은 과정의 필

수 단계이며(Ponizovsky, Ritsner, & Modai,

1999), Kuo, Gallo와 Tien(2001)은 자살 생각을 하

는 사람이 자살시도를 할 위험성은 6배나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살 생각의 정도와 내용을 확인

하는 것은 이후의 개입이나 예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이혜선, 권정혜, 2009),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지표가 되기

에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은 자살시도를 예

방할 수 있다(Simoms & Murphy, 1985).

자살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련된 변인

및 위험 요인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무망, 심

리적 극통 등 환경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중 스트레스는 자살을 설명

하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선행연구들에 의해

자살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박

경, 2004; 주영 외, 2012; 홍영수, 2005; Chang,

2002; Dixon, Heppner, & Anderson, 1991; Wang,

Lightsey, Pietruszka, Uruk, & Wells, 2007; Yang

& Clum, 1994).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의하면

유전적 소인, 심리적 취약성 요인과 환경적 스트

레스가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심리장애에 취약한

행동, 정서, 인지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이를 개인

의 취약성이라 한다. 즉, 개인의 유전적인 요소와

심리 사회적 요인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의 취약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적다. 이에 쉽게 심리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김효창, 2006). 또한 Bolton,

Gooding, Kapur, Barrowcloough와 Tarrier(2007)

는 심리적 환경적, 스트레스 사건에 의한 실패나

거절에 대해 개인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

라서 자살과 관련된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Felner &

Silverman, 1995; Mosciki, 1995). 스트레스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중대한

생활사건(major life events)과, 일상적 생활사건

(minor life events)으로 구분된다(Lazarus &

Folkman, 1984: 최아론, 이영순, 2011에서 재인용).

이 중 일상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외로움, 다툼, 성적 하락 등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

다(조하, 신희천, 2009).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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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실패 경험 및 피드백 상황에 의해 변

별되는 요인이다. Dixon, Rumford, Heppner와

Lips(1992)는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서 경험하는 좌

절이나 실패 경험이 중요한 스트레스원일 수 있

음을 말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 실패

경험 및 피드백을 유도한 연구는 각 병리 집단

및 정서장애 집단과 성격집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상희, 현명호, 2012; 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한민지, 장문

선, 2013; Arkin & Deutchon, 1982). 따라서 실패

경험은 환경적이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

여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처리 변화를 관찰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살 생각 경향 집단 및 자살 시도 집단을 대상

으로 진행 된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주

의 편향, 부정적 해석 편향과 같이 정보처리 과정

에서의 편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선주 외,

2013; Becker, 1999, Nock, Cha, Park, 2010). Beck

(2008)의 자살행동 인지이론에 따르면, 편향된 정

보처리와 부정적인 인지내용은 관련성이 있어 편

향된 정보처리와 부정적 인지내용에 의해 도식

(schema)이 결정된다.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

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

문으로 보았다(Minkoff, Bergman, Beck, & Beck,

1973). 이와 같이 도식화된 편향된 정보처리는 자

신의 정서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

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

하는 사건이 역기능적인 태도를 활성화 시키고,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정적 방식으로 인지적

편향을 이끌게 된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이선주 외, 2013에서 재인용). Baumeister

(1990)의 자기도피 이론(escape theory)에서는, 스

스로 정해 놓은 기대와 결과가 충족되지 못할 경

우 실패의 원인을 자기 내적으로 귀인하여 부정적

인 정서와 비관적인 자기 인식으로 인지적 붕괴상

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편향된 인지의 정보처리는 스트

레스 사건에 의해 정서 정보의 특정한 인지과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울, 불안 등 정서장애 집단을 대상

으로 정서 스트룹 과제, 어휘판단과제, 얼굴표정

판단과제 등을 이용하여 정서처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선주 등 (2013)은 자살 생

각 경향 집단을 대상으로 언어 및 얼굴표정을 이

용한 변화맹시로 특정 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주

의를 알아보았다.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부정(공

포) 및 긍정(행복) 정서를 인식하는데 있어 지속

적이고 일관된 변화를 탐지하는데 있어 결함이

있다고 한다. Nock 등(2010) 및 Becker(1999)는

자살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 스트룹 과제를

실시하여 자살관련 단어에 대한 정서 편향을 확

인하였다. 부정 및 긍정 정서를 인식하는데 있어

반응 시간이 지체된 결과는 단어의 내용이 주의

를 끌어들임으로 편향된 정보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된

연구의 결과는 정서를 인식함에 있어, 정서처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변화 탐지의 결함과 정

서 편향이라는 결과로 일관되지 않게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어떠한 정서

특성에 영향 받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

다. 이에 스트레스처치를 위해 실패 경험을 제시

하고, 몰핑기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

제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인식 민감도를

측정하여, 정서처리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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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얼굴표정을 이용한 정서 인식 연구로,

Joormann과 Gotlib(2006)은 기존의 얼굴표정 정서

인식 연구와 달리 몰핑 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몰핑 기법은 중립과 특정한 정서를 가

진 얼굴표정을 여러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제시하

는 과제이다. 참가자들은 중립에서 변화하는 얼굴

표정을 주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인지하였을 때

반응하도록 하였다. 측정된 반응 시간은 정서의

역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서 인식의 민감도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최근 국내에서

도 양재원과 오경자(2009) 및 양재원, 박나래, 정

경미(2011)가 사회불안 증상과 얼굴표정 정서 인

식의 민감성과 인지편향에서, 그리고 얼굴표정 정

서 인식 능력과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에 적용하여 정서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ormann과 Gotlib(2006)이 이

용한 몰핑 기법으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민감도를 관찰하고, 정서 스트룹 과제를 추가하여

정서 편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몰핑 기법을

활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는 비언어적 과

제로 언어적 과제인 정서 스트룹 과제를 함께 실

시하는 것은 정서처리 특성을 보다 다양한 차원

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처리 특성과 실패 경

험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정서처리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이다. 4집단 중 2집단(자살 생각 경향 집단,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 스트룹 과제와 몰핑

기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를 이용

하여, 정서 편향 및 정서 인식 민감도의 역치 알

아보고자 하였다. 나머지 2집단(자살 생각 경향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실패 경험을 제시하

고 동일한 과제를 실시하여 정서처리 특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실패 경험을 제시하지 않는 조

건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

하여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부정 단어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정서 민감도의 역치가

낮을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패 경험

을 제시한 조건에서도 부정 단어의 정서를 인식

하는데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특히 특정 정서에

서의 민감도 역치가 낮을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

서 편향 및 정서 인식의 민감도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대구광역시 소재 K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751명을 대상으로 Beck의 자살사고척도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Beck)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선정

을 위해 한국판 자살 생각척도 타당화 연구(이혜

선, 권정혜, 2009)의 자살 생각 평균 10.88점(SD=

5.83)을 기준으로 수거된 자료 중에서 SSI 11점

이상인 48명을 자살 생각 경향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그리고 SSI 5점 이하인 52명을 통제 집단으

로 선발하였다. 이중 실패 경험을 제시하지 않는

조건에 자살 생각 경향 집단 23명과 통제 집단 25

명을 배정하였으며, 실패 경험 처치 조건에 자살

생각 경향 집단 25명 중 실패 경험 조작 검증이

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3명과 통제 집단 27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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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패 경험 조작 검증이 되지 않은 3명을 제외

한 24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Beck의 자살 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Beck). 자살 생각을 측정하기 위

해 Beck, Kovacs와 Weissman(1979)에 의해 개발

되어 신민섭 등(1990)에 의해 자기보고형 질문지

로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0-2

점까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

섭 등(1990)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정서 스트룹 과제(Emotional Stroop Task).

본 연구의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는 자살 생각 경

향 집단과 관련된 정서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사

용되었다. 과제는 단어의 색상과 색상명칭에서의

일치성 여부이며, 자극이 제시 되고 키보드 화살

표 키를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반응시간으로 측정

된다. 정서적 단어의 반응시간이 중립적 단어의

반응시간보다 길 때, 색상이름과 단어의 색상에

대한 간섭과 함께 정서적 단어의 의미에 대해 간

섭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실험참가자는 17인치 모니터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2 음절 단어를 보게 된다. 우선 화면의

중앙에 + 표시가 1초간 나타난다. 이후 특정 색상

(빨강, 초록, 파랑)을 띈 2음절 명사가 화면의 중

앙에 제시되며, 좌우 방향에 글자 색상의 이름이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중앙에 제시되는 특정 색

상을 띈 단어는 12개의 집단과 관련된 부정적 정

서단어, 중립적 단어, 긍정적 정서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중앙의 단어가 지시하는 색상과 좌우

에 제시되는 색상이 동일한지 가능한 빠르고 정

확하게 판단하여 일치할 경우 키보드 좌측 화살

표 키를 누르고, 불일치할 경우 키보드 우측 화살

표 키를 누른다.

각 단어의 자극은 무선적으로 3번씩 제시되고

총 108번 시행되었으며,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데

약 5분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반응에

대한 반응시간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적인 실험의 예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정서 스트룹 과제의 자극 예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정서 인식의 민감

도에 대한 자극은 Joormann과 Gotlib(2006) 및 양

재원과 오경자(2009)가 사용한 선행연구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얼굴표정 자극사진은 KUFEC: Korea

University Facial Expression Collection (Lee,

Lee, Choi, & Kim, 2006)의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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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베이스에서 얼굴표정자극 일부를 선택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할 자극사진을 선정하기

위해 남, 여 각각 13명의 특정 정서(행복, 슬픔,

분노, 공포) 및 중립에 대한 5가지 범주의 사진을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심리학과 대학원 석, 박사과

정에 재학 중인 18명에게 정서 범주와 강도를 평

정하도록 하였다. 정서 범주의 평정 일치도가

90% 이상이면서 정서 강도의 평정치가 70%이상

인 사진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사진은 Fanta

Morph 프로그램 5버전을 이용하여 중립표정 얼굴

사진에서 특정 정서(행복, 슬픔, 분노, 공포)의 극

단 표정으로 총 150장의 몰핑 된 사진을 10초 동

안 재생되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정서 강도가

다른 몰핑 된 자극의 예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서 인식 과제는 e-prime 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참가자는 17인치 모

니터에서 천천히 변화하는 몰핑 된 자극을 보게

된다. 우선 화면 중앙에 + 표시가 500ms동안 나

타난다. 이후 몰핑 된 동영상이 화면의 중앙에 제

시된다. 제시된 자극을 지켜보면서 얼굴표정의 변

화에서 어떤 정서를 인식하게 되면 가능한 빠르

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스페이스바를 눌러 반응하

도록 하였다. 그 다음 화면에 제시된 얼굴표정의

정서에 대해 숫자 키보드(1=행복, 2=슬픔, 3=분노,

4=공포)를 이용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과제는 얼굴표정의 정서를 인식하기 위한 반응

과 이후의 정서 일치성 여부이며, 자극이 제시 되

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반응시간으

로 측정된다. 참가자가 얼굴표정의 변화에서 정서

를 인식하고 멈춘 시점이 정서를 민감하게 반영하

는 것이라 보았다. 연습시행을 각 정서별 2회씩 8

회 실시하였고, 본 시행은 남, 여 각각 3명의 4가

지 정서 얼굴표정이 한 번씩 제시되어 총 24회를

무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데

약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반응

에 대한 반응시간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실험의 설명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의 실험

예시

그림 2. 몰핑 된 얼굴표정 자극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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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경험을 조작하기 위한 과제 : 단어 짜맞

추기 검사(Anegram Task). 단어 짜맞추기 검

사는 영어철자를 이용하여 뜻이 있는 단어를 만

들어내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을

조작하기 위해 Arkin과 Deutchon(1982)이 사용한

검사와 박순환(1986)이 만든 단어 짜맞추기 검사

의 일부를 수정하여 연습문항 2개, 쉬운 문항 2개,

중간수준 문항 3 개, 어려운 문항 2개, 풀 수 없는

문항 1개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단어 짜

맞추기 검사가 지능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정확

하고 빨리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의 90%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는

지시문을 읽게 된다.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해 17인치 모

니터에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답을 입력하였다. 과제가 끝나고 모든 참가자는

17인치 모니터에서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게

된다.

“너무 못 풀었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대학생 하

위 20%에 해당합니다.”

실패 경험 조작에 의해 참가자 실패 경험 조작

을 위한 단어 짜맞추기 과제의 예는 그림 4에 제

시하였다.

실패 경험 조작 조건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과

제가 끝나고 본 연구의 가설과 실패 경험 조작에

의한 처치가 조작되었음을 설명 듣게 된다. 참가

자는 자유롭게 실험의 결과를 이후 언제라도 삭

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의 절차에 의해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림 4. 단어 짜맞추기 검사 자극의 예시

실패 경험 조작 검증 질문지. 의도한 대로 과

제의 실패 경험 조작처치가 효과가 있는지 검증

하기 위해 단어 짜맞추기 검사 후 자신의 과제수

행에 대해 7점 척도(1=대단히 못 풀었다 ∼7=대

단히 잘 풀었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을 제시하지 않는 조

건과 실패 경험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나뉘게 된다.

실패 경험 조작이 없는 집단에서 정서 스트룹 및

얼굴표정 인식과제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정서 편

향과 민감도의 역치를 분석하였으며 실패경험 제

시 후 정서 스트룹 및 얼굴표정 인식과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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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조건에서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의 실험설계는 2(집단: 자살

생각 경향 집단, 통제 집단) × 3(정서: 부정적 정

서자극, 중립 정서자극, 긍정적 정서자극)의 2요인

혼합설계로 집단을 참가자 간 변수 정서자극유형

을 참가자 내 변수로 설정하였다. 얼굴표정 인식

과제에서의 실험설계는 2(집단: 자살 생각 경향

집단, 통제 집단) × 4(정서: 행복, 슬픔, 분노, 두려

움)의 2요인 혼합설계로, 집단을 참가자 간 변수로

정서를 참가자 내 변수로 설정하였다. 정서 스트

룹 과제와 얼굴표정 인식 과제의 종속측정치는 정

반응에 대한 반응시간(reaction time)이다.

결 과

측정된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

여 Shapiro–Wilk와 K-S test(Kolmogorov–

Smirnov)를 실시한 결과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된 반응시간의 평균값에서

2 표준편차가 벗어나는 이상치가 나타나지 않아,

원자료를 그대로 적용했다. 각 분석에서 동일성

및 구형성 가정을 확인하였으며,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분석에 대해서는 Greenhouse와

Geisser(1959)의 교정된 자유도를 사용하였다.

실패 경험 조작이 없는 집단에서 정서 스트룹

과제의 반응시간 차이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과제

수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

(n=23)

통제 집단

(n=25)

M SD M SD

부정적 정서 907.81 166.75 868.40 105.62

중립적 정서 861.44 139.26 869.34 96.46

긍정적 정서 891.81 162.74 875.62 105.35

표 1. 정서 스트룹 과제 수행의 반응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분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A) 9081.35 1 9081.35 .19

오차항 2221410.44 46 48291.53

정서유형(B) 13912.36 2 6956.18 4.08*

A*B 13407.60 2 6703.80 3.93*

오차항 157029.91 92 1706.85

*p<.05.

표 2. 정서 스트룹 과제의 평균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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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 하지 않았고, F(1, 46)=.19, p=.67, ns, 정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 F(2, 92)=4.08, p<.05, 집단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92)=3.93, p<.05.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 정서 유형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 생각 경향 집단 내에서

정서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44)=7.72, p<.001. 구체적으로 자살 생각 경

향 집단의 정서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대비 결과,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시간은 중립적

정서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

며, F(1, 22)=10.64, p<.01,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

시간이 중립적 정서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F(1, 22)=8.40, p<.01. 정서 스트

룹 과제의 평균 반응시간 차이를 그림 5에 제시

하였다.

실패 경험 조작이 없는 집단에서 얼굴표정 정서

인식을 위한 정서 인식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을 위한

강도를 찾아내어 정서 인식의 민감도를 측정하고

자 중립에서 극단 정서에 이르는 150단계 몰핑 자

극을 10초 동안 재생되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

용하였다. 그러나 실험자극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

한 얼굴표정의 정서 강도 평점 결과는 사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 정서의 경우 배우2는 9.61

의 정서 강도 평정치를, 배우5는 8.44의 정서 강도

평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반응시간으로 정

서를 인식하였을 시 사진별 정서 인식을 위한 정

서의 강도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 따른 정

서 간 비교를 위해 정서 강도의 보정 필요성이 있

다. 정서 강도의 보정을 위해 선행연구(양재원, 오

경자, 2009)의 방식을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 정서 스트룹 과제 평균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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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강도값 = (10초 동안참가자가반응한시간

× 0.01) × (원자극 사진의 정서 강도 평정치 × 0.1)

10초 동안 재생되는 몰핑 자극 동영상에 0.01을

곱해 정서 강도가 100이 되게 하였고, 10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된 원자극 사진의 정서 강도를 1

이 되게 하기 위해 0.1을 곱했다. 보정된 정서 강

도의 값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 강도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

F(1, 46)=4.65, p<.05, 정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 138)=48.65, p<.001.

그리고 집단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3, 46)=2.56, p=.06, ns.

실패 경험 조작 검증

실패 경험 조작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단어

짜맞추기 과제 후 과제 수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스스로 과제를 못 풀었

자살 생각 경향 집단

(n=23)

통제 집단

(n=25)

M SD M SD

행복 37.03 11.54 44.69 12.87

공포 40.84 7.98 48.12 7.94

슬픔 49.67 9.58 53.17 7.68

분노 52.37 9.78 54.62 9.25

표 3.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의 수행에서 반응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분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A) 1281.16 1 1281.16 4.65*

오차항 12678.10 46 275.61

정서유형(B) 5006.82 3 1668.94 48.65***

A*B 263.54 3 87.85 2.56

오차항 4733.74 138 34.30
*p<.05, ***p<.001.

표 4. 얼굴표정 정서 인식을 위한 정서 강도 역치의 평균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자살 생각 경향 집단 통제 집단

M SD M SD

실패 경험 처지 검증 1.30 .56 1.33 .56

실패 경험 처치 미 검증 6.50 .71 6.67 .58

표 5. 실패 경험 처치 수행 평가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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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함을 의미하며, 실패 경험 조작 처치가

있었음을 의미 한다. 실패 경험 조작 검증이 된

자살 생각 경향 집단 23명과 통제집단 24명의 및

실패 경험 조작 검증이 되지 않은 자살 생각 경

향 집단 2명과 통제집단 3명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실패 경험 조작 집단에서 정서 스트룹 과제의

반응시간 차이

실패 경험 처치 이후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집단 간 과제 수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F(2, 90)=.24, p<.05, ns, 정

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 F(2, 90)=2.95, p<.05, 집

단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F(2, 90)=4.00, p<.05.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 정서 유형간 차이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살 생각 경향 집단 내

에서 정서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F(2, 44)=4.82, p<.05. 구체적으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대비 결과,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시간은 중립적

정서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F(1, 22)=8.25, p<.01. 정서 스트룹 과제의 평균

반응시간 차이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실패 경험 조작이 없는 집단에서 얼굴표정 정서

인식을 위한 정서 인식 민감도 분석

실패 경험 처치 이후 얼굴표정의 정서 인식 민

자살 생각 경향 집단

(n=23)

통제 집단

(n=24)

M SD M SD

부정적 정서 917.03 205.53 874.09 138.98

중립적 정서 876.04 167.00 879.98 157.38

긍정적 정서 891.94 164.71 862.58 135.50

표 6. 실패 경험에 의한 정서 스트룹 과제 수행의 반응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분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A) 18301.14 1 18301.14 .24

오차항 3422432.48 45 76054.06

정서유형(B) 10073.81 2 5036.90 2.95*

A*B 13667.67 2 6833.84 4.00*

오차항 153553.12 90 1706.15

*p<.05.

표 7. 실패 경험에 의한 정서 스트룹 과제의 평균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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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Greenhouse와 Geisser(1959)의 교정된 자유도를

사용하였다. 정서 강도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에,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

F(1, 45)=20.74, p<.001, 정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

F(2.53, 113.64)=41.42, p<.001, 집단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 F(2.53, 113.64)=3.06, p<.05,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 정서 유형간 차이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집단 내에서 정서 유형별 차이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 F(3, 66)=37.37, p<.001, 통

제 집단, F(3, 69)=11.4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대비 결과,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행복 정서를 인식하기 위

한 반응시간은 슬픔, F(1, 22)=53.16, p<.001, 분노,

F(1, 22)=64.68, p<.001, 정서에 대한 반응시간보

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포 정서를 인식하

기 위한 반응시간은 슬픔, F(1, 22)=37.41, p<.001,

분노, F(1, 22)=47.04, p<.001, 정서에 대한 반응시

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집단

의 행복 정서를 인식하기 위한 반응시간은 공포,

F(1, 23)=5.09, p<.05, 슬픔, F(1, 23)=16.60,

p<.001, 분노, F(1, 23)=28.48, p<.001, 정서에 대

한 반응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

인식 과제의 평균 반응시간 차이를 그림 7에 제

시하였다.

그림 6. 실패 경험에 의한 정서 스트룹 과제 평균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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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 경향 집단

(n=23)

통제 집단

(n=24)

M SD M SD

행복 31.60 10.63 43.99 10.96

공포 34.97 8.12 49.16 9.40

슬픔 43.04 10.30 52.23 8.13

분노 44.81 10.44 52.98 7.70

표 8. 실패 경험에 의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의 수행에서 반응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분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A) 5666.47 1 5666.47 20.74***

오차항 12295.31 45 273.23

정서유형(B) 3730.57 2.53 1477.25 41.42***

A*B 275.25 2.53 109.00 3.06*

오차항 4053.32 113.64 35.67

*p<.05, ***p<.001.

표 9. 실패 경험에 의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을 위한 정서 강도 역치의 평균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그림 7. 실패 경험에 의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평균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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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처

리 특성과 실패 경험에서의 정서처리 특성에 대

해 연구하였다. 정서 단어를 이용한 스트룹 과제

와 몰핑 기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

를 통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편향과 민

감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패 경험의 조작을 하지 않은 두 집단을 대상

으로 정서 스트룹 과제를 통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편향 및 몰핑 기법을 이용한 얼굴표

정 정서 인식 과제를 통해 정서 민감도를 분석

하였다. 첫째, 정서 스트룹 과제의 반응시간 분석

을 분석한 결과 정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집단

과 정서 유형에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

긍정적 정서 단어의 편향을 보였다. 둘째, 몰핑 기

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에서 정서

를 인식함에 있어 낮은 반응시간을 보여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역치

가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낮음을 의미한다.

실패 경험 제시 이후 정서 스트룹 과제 및 몰

핑 기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를 실

시하여 정서 편향과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정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

와 집단과 정서 유형에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 편향이 나타났다. 넷째, 얼굴표정 정

서 인식 과제에서 집단 간 주효과, 정서 유형에

따른 주효과, 집단과 정서 유형에서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행복과 공포

를 인식하기 위한 정서 역치가 다른 정서와 비교

하여 낮아졌음이 나타났다. 실패 경험이 주어지기

전과 비교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는 실패 경험이라는 처치에 의해 슬픔과

분노 정서와 비교하여 행복과 공포 정서 민감도

의 역치가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설명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부정 및 긍정 단어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간섭이 발생하여 지체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긍정 및 부정적 정

서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선주 외, 2013). 부정

정서단어가 아닌 긍정 정서단어에서 간섭의 영향

을 보인 것은 다음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Fremouw, De Perczel과 Ellis(1990)는 우울은 자

살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변인이라 하였으며, 선

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은 자살과 상관이 높으

며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Goldney, Dal

Grande, Fisher, & Wilson, 2003). 따라서 이선주

등(2013)에 의하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우울점

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울에 의해 인지처

리 속도가 정상인들보다 느려지는 현상이 과제에

반영되어 긍정 정서단어에서 느린 반응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은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정서를 지각하기 위한 역치가 낮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얼굴표정을 탐지하고

정서를 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

서를 지각하기 위해서 얼굴표정에 주의를 주는

것은 주의력과 상관이 있다(Kohler, Bilker,

Hargendoom, Gur, & Gur, 2000). 따라서 자살 생

각 경향 집단은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주

어 정서 정보를 얻는데 민감함을 보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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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셋째, 실패 경험 이후 정서 스트룹 과제

에서 부정 단어에 대한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

간섭이 발생하여 지체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실패 경험이 있기 전 상황과 비교하여 특

별한 차이가 있다고는 이해 될 수 없다. 그러나

Nock 등(2010)에 의하면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처리 특성이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살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 간섭이 발생

하여 정서 편향이 있음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Becker, 1999). 넷째, 실패 경험

이후 얼굴표정 정서 인식 과제에서 집단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 분석으로 행복, 슬픔, 분노, 공포

에서 정서 민감도의 역치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에 대해 변화맹

시를 이용한 사전연구(이선주 외, 2013)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전연구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지속적인 주의를 주어 공포, 행복, 놀람 정

서를 덜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복, 슬픔, 분노, 공포(놀람)에서 민감

도의 역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Beck(2008)의 자

살 행동 인지 모델에 의하면 기질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과 연관된 인지처

리를 보인다고 한다. 결과에 의하면 특히, 행복과

공포에서 정서 인식을 위한 민감도의 역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중 행복을 인식함에 있어,

Isaacowitz와 Stanley(2001)에 의하면 하나의 긍정

정서와 여러 부정 정서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긍

정 정서를 인식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은 크게 요

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포를 인식함에 있어, 우

울장애와 자살과의 관계에서 위협자극에 의한 공

포와 불안이 증가된다고 한다(Ballard 외, 2014).

즉, 환경적 자극에 의해 공포 정서에 대한 민감도

의 역치가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본연구에서는실패경험이라는환경적생활스

트레스요인에노출되었을때자살생각경향집단

이정서인식을위한민감도의역치가낮아지며, 긍

정적 정서에 비해 부정적 정서 편향이 나타난다는

점을시사한다. 그리고외부환경적영향과자살생

각의 관계가 상호작용한다는 Baumeister(1990)의

이론을 지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실패 경험을 처리하는데 내재된 부정적 정

서 편향이 개입되어 이후의 정서 정보처리 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을 대상으

로 몰핑 기법을 이용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과 정

서 스트룹을 이용한 신경심리과제가 진행되었다.

자살 생각 경향 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설문지 조사를 이용한 상관 연구 방식으로 진행

되었기에 실험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를 확인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

서 진행된 신경심리과제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이 지속적인 주의를 주어

변화를 탐지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자살 생각 경향 집단의 정서 특성을 이해

하기 위한 실험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보다 추가

적인 정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패 경험이 자살 생각 경향 집

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가진다. 특히, 얼굴표정정서인식의민감도

의측정에의해공포정서가자살생각경향집단에

의미 있는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포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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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 경향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집단의 정서 특성

을 이해하여 사전예방 및 치료와 예후 평가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신경심리과제와 연구의 결과는 자

살 집단을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에 사전에 자

살을 예방하고 치료 장면에서 자살 집단의 정서

를 보다 깊이 이해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예후의

평가를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외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 가능성

을 높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95명의 표본

으로 진행되었다. 추후에 보다 많은 표본으로 결

과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

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인들을

동시에 측정한 횡단적 연구이다. 시간 경과에 의

한 참가자 정서 변화와 참가자 탈락 및 연습효과

를 고려하여 참가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따라

서 실패 경험이 있기 전과 후의 시간 경과에 따

른 변인의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는 않았기에

실패 경험조건에 대한 정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

내 설계에 의해 시간 경과를 통제할 수 있는 연

구 설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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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of a group of people with

a tendency to have suicidal ideation under normal and failure treatment conditions have been

studied through emotional stroop and facial emotion recognition tasks with morphing

techniques. In the concrete, the emotional stroop and facial emotion recognition tasks have

been performed to confirm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emotion between the group

having tendencies of suicidal ideation and the control group. Furthermore, an analysis of

whether there is any evidence of differences in emotion when presented with failure

experiences between the group having tendencies for suicidal ideation and the control group

was completed.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of reaction time tests between the group having

tendencies for suicidal ideation and the control group revealed that the non-contro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biases in the emotional stroop,

and also display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in effect in the sensitivity level between

groups and emotional types for the recognition of emotion by a facial recognition task.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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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for the reaction time after presenting a failed experience, the non-control group

indicated a significant negative-emotional bias in the emotional stroop task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non-control group displayed a significant main effect between emotional

types and groups, and the interactive effect between the emotional types and the groups. In

conclusion, the group having tendencies for suicidal ideation showed a lowered level of

threshold for emotional recognition sensitivity and displayed a negative emotional bias.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environmental stress can affect the emotion of the group

having tendencies of suicidal ideation.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study, further

discussion on the issu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has been followed.

Keywords: suicidal ideation, emotional stroop task, morphing technique, facial emotion

recogni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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